
[보도자료] 쿠팡, 전국 각지서 과일 1000톤 넘게 대규모 매입…경
영 어려움 겪는 지방농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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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설 연휴·내수 침체·납품 위기 등으로 경영 위기 처한 지방 농가 지원
전년 동기 대비 매입한 약 580톤 대비 2배 가까이 큰 규모 매입
한라봉·딸기·참외·토마토 등 시즌 신선식품 할인 판매로 소비 촉진

2025. 03. 12. 서울 – 쿠팡이 감귤과 딸기 등 지방 농가가 생산하는 과일 1000톤 넘게 매입해 할인 판매한다. 올 들어 이른 명절 이
후 수요 부진, 내수 불황 등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 농가들의 경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쿠팡은 지난 3월 초부터 지난주까지 전국 지방 농가에서 생산한 과일 600여톤 매입을 완료했으며,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400톤
이상 매입할 예정이다. 충북(충주), 충남(논산·부여), 경북(안동·의성), 경남(진주·하동·밀양), 전남(담양), 제주 등 12개 지역 농가 대상
이다. 사과(300톤), 딸기 (177톤) ,참외 (167톤), 감귤(110톤) 등이다. 쿠팡의 이번 과일 매입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3월 1~2주·580
톤)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한 수치다. 이에 쿠팡은 16일까지 과일 할인 기획전을 실시한다.

쿠팡이 예년과 비교해 대규모 과일 매입에 나선 이유는 올 들어 경영 위축세를 겪고 있는 지방 농가를 지원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
게 합리적인 가격대의 과일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제주 감귤 농가는 1~2월이 피크 시즌이지만, 지난 1월 설 명절 연휴 직후 감귤 선
물세트 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다 최근까지 전반적인 도소매 유통채널 위축에 따른 매입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다. 통계청과 한국

https://news.coupang.com/archives/51437/
https://news.coupang.com/archives/51437/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설 이후 2월과 3월 과일 소비량은 평월 대비 15~20%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딸기, 감귤,
사과 등 주요 품목은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

지방 농가들은 올 들어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쿠팡 로켓프레시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한성영농조합 김성천 상무는
“쿠팡은 1월 말 설 연휴에도 선물세트 수요를 고려해 많은 양의 과일을 매입하면서 농가 소득 보전에 앞장섰다”며 “천혜향, 레드향
등 상품 발주량이 주요 유통 채널 가운데 가장 많다”고 했다.

경남 밀양 열매영농조합법인 김태남 대표도 “쿠팡이 지역 한 달 딸기 생산량의 약 30%인 40여톤 가량을 매입하며 170여 농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늘었다”며 “연초 설 연휴 이후 과일 선물세트 납품이 20% 줄어든 데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채널 납품이 불안
해지는 위기감 속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쿠팡은 16일까지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과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가 대비 최대 46% 할인, 최근 과
일 물가 상승에 대응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성주 당도선별 참외 1.2kg를 1만1000원대에, 충주 못난이 사과 3kg
1만6000원대에 판다.

쿠팡 관계자는 “과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국산 농산
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 사과, 오렌지 등
19개 과일 품목을 약 600톤 매입해 할인 판매한 바 있다. 앞으로도 쿠팡의 전국 신선식품 새벽배송 물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
내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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